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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캔버스에 유채 240×400cm 2022

파괴와 중첩, 심안의 풍경

쩡 판즈 (1964년생)는 중국의 광활한 자연에 감정을 녹여 추상 
풍경을 그린다. 그가 중국 전통 문인화를 재해석한 랜드스케이프 
연작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작가는 초기작부터 인간의 내면 
표현에 집중해 왔다. , 연작 등에서 보여준 과장된 눈과 표정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 심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산수화의 선묘 기법을 유화에 접목해 자유분방한 필치로 
초목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출했다. 실험 삼아 붓을 여러 개 
쥐고 그린 시도가 새 화법으로 발전했다. 복수의 붓을 잡는 필법엔 
획을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른다. 작가는 이러한 
우연을 작업 전반에 반영했다. 먼저 하나의 선으로 형태를 잡은 
다음, 또 다른 선으로 그 형태를 무너뜨렸다. 생성과 파괴를 
반복하며 무수한 라인이 중첩된 풍경을 완성했다. 풀과 가지가 
빽빽하게 빗발치는 거대 산림을 화폭에 펼쳤다.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던 리드미컬한 음악이 작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다양한 
굵기의 선으로 화면에 운율감을 주고, 대상과 배경을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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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으로 정서에 깊이를 더했다. <무제>, (2002~22) 시리즈는 
전통 수묵화와 추상회화의 성격이 동시에 드러난다. 객관적 
재현을 중시하는 서양화와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동양화 전통을 
결합해 하이브리드 풍경화를 구현했다. / 주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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